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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텐도 스위치, 콘트롤러 제조 공정개선-무상 수리 지원 

김태만                             /2017-03-23 20:56:34

닌텐도 스위치 콘트롤러 '조이콘'의 무선 접속 문제 원인이 밝혀졌다. 닌텐도는 제조 공정을 개선하고 문제

가 발생한 제품에 대해 '무상 수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닌텐도가 자사 콘솔 게임기 '닌텐도 스위치'의 기본 콘트롤러인 '조이콘'의 무선 접속 문제 원인에 대해 "제

조 공정상의 문제였고 설계상 결함은 없었다"며 "제조 공정은 개선됐고, 앞으로 출하되는 제품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고 IGN, 폴리곤 등의 외신이 보도했다.

'조이콘'은 닌텐도 스위치에 탑재된 기본 콘트롤러로 본체와 '블루투스' 방식으로 무선 신호를 주고받는다. 

이 '조이콘'에 대해 각종 외신과 게임 커뮤니티에는 '무선 연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조이콘의 

신호가 게임에 늦게 전달된다'는 제보와 기사가 지속적으로 올라왔다. IGN은 이와 관련된 별도의 페이지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알려진 문제들을 정리해 놨을 정도다.

이에 닌텐도 아메리카는 IGN, 폴리곤, 코타쿠 등의 게임 매체에 "다양한 방식의 제조 공정으로 인해 일부 

콘트롤러에 '무선 신호 간섭' 문제가 발생했다"며 "제조 공정의 문제는 수정된 상태다. 다만, 설계상의 문제

는 없었다. 앞으로 출하되는 제품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않을 것이다 "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닌텐도는 출시 초기 이 문제에 대해 "와이파이 공유기, 스마트폰, 태블릿 PC, 노트북 등 무선 통신을 지원

하는 다른 기기와 일정한 거리를 확보하라"고 권장했다. 하지만 '이런 가이드를 충실히 이행했는데도 불구

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용자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왔다. 이에 닌텐도가 공식 입장을 통해 문제

의 정확한 원인을 밝힌 것이다.

무선 접속 문제가 발생한 조이콘은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닌텐도는 "사용자들은

해당 지역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수리가 필요한지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수리가 필요하다면 닌텐도의 무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요 기간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약 일주일 정도 걸릴 것이다"고 전했다.

다만, 한국에서 닌텐도 스위치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문제가 조금 복잡해진다. 닌텐도의 무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조이콘을 닌텐도 측으로 배송해야 하는데, 한국은 닌텐도 스위치가 정식 출시된 국가

가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 사용자가 닌텐도 스위치를 어떤 경로로 구입했느냐에 따라 적절한 국가의 고객 

지원 센터를 찾아서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상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이와 관련해서 한국닌텐도 고객지원센터 상담사와 통화해 본 결과 "한국닌텐도는 '닌텐도 스위치' 

관련 AS 접수를 받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다. 한국닌텐도 홈페이지에도 '닌텐도 스위치' 관련 메뉴나 

안내는 없는 상태다. (3월 23일 기준)

닌텐도 스위치는 지난 3월 3일 미국, 일본, 영국, 호주, 홍콩 등에 출시됐으며, 출시 후 일주일 동안 150만 

대 이상이 팔렸다는 시장조사기관 '슈퍼데이터'의 집계가 나왔다. 한국 출시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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